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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년전부터두번의예외1를제외하면한국수학자들과 (익명으로도)소통하지않고있다.나는
수학 관련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발을 끊었다.2 나는 스스로의 인정만으로 살고 있다.3

남보다 잘나거나 못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4 꼭 수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12024년 12월 연구실 방문, 2025년 6월 졸업 논문 작성.
2(4월 11일) “수학 관련”을 지워도 맞는 말이다.
3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4많은 수학을 배웠다고 해서, 심지어 많은 수학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한국에

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며 다른 수학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가련한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Scholze와 같은 천재가 나오면 그들은 한순간에 범부가 될 것이며, 그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
(Scholze만큼 뛰어난 수학자라 해도 수학을 남을 멸시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다를 바 없이 가련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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